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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올봄, 집수리하세요' 서울시, 2.1.(목)부터 '희망의 집수리' 참여가구 모집

-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6백 가구 모집… 2.29.(목)까지 동주민센터 통해 신청

- 벽지‧장판 교체, 환풍기 설치 등 18종… 가구당 250만원 지원, 4월부터 집수리

- 시 “주거 취약가구의 안전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”

□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

지원한다.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며, 벽지․장판 교체를

비롯해 18개 공종의 다양한 집수리를 할 수 있다. 대상 가구에 선정

되면 오는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가게 된다.

□ 서울시는 2.1.(목)부터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‘희

망의 집수리’ 사업에 참여할 6백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. 집수리

를 원하는 가구는 2.29.(목)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

○ 시는 올해 총 1천 가구 지원을 목표(상반기 6백 가구․하반기 4백

가구)로 대상 가구를 모집할 계획이다. 하반기 모집은 7월경 진행

될 예정으로, 상반기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하반기에 신청할

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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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

상으로 신청받으며,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. 단, 자가

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.

《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% 》
(단위: 원)

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

중위소득 2,228,445 3,682,609 4,714,657 5,729,913 6,695,735 7,618,369

중위소득 60% 1,337,067 2,209,565 2,828,794 3,437,948 4,017,441 4,571,021 

 ※ 기준중위소득: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

가구 소득의 중위값

○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

지원하지 않으며 「주택법」 상 ‘주택’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,

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.

○ 앞서 ‘희망의 집수리’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

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'21~'23년 희망의 집수리

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.

□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․장판․창호부터 차수판․침수경보기

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. 시는 특히 올해는 습기로 인한

곰팡이, 환기 불량 등 ‘반지하’의 고질적 문제인 공기질을 개선하기

위해 환풍기 설치 가능여부를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.

○ 서울시는 SH공사 협조를 통해 각 공사 항목에 대한 표준 자재규

격․단가를 산정 및 적용하여 시공이 균일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

편 교부된 지원예산도 수리에 알맞게 활용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.

《 희망의 집수리 지원공종 》

도배, 장판, 단열, 도어, 방수, 처마, 창호, 싱크대, 타일, 천장 보수, 위생기구(세면대·양변기), 페인트, 전기
작업(등기구 교체 등), 제습기, 곰팡이 제거, 환풍기, 안전시설(화재·침수·가스누설경보기·차수판 등), 보일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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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는 지원대상 선정이 끝나는 대로 빠르게 시공에 들어갈 수 있

도록 2월 중 공모를 통해 집수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.

집수리 분야 전문성뿐 아니라 주택․가구별 여건을 이해하고, 취약계

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.

○ 시는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사업진행 절차, 지원금 관리, 민원

응대 등 사전교육을 한 뒤에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며 시공 현장 점

검, 참여가구 만족도 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거주자가 만족

하는 집수리가 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관리할 방침이다.

□ ‘희망의 집수리’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

동주민센터에 방문,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. 3월 초 심사

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,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

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.

□ 시는 지난해부터 ▴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▴신규공종 추가 등 앞서

사업에 참여했던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

’22년 82.9%에서 ’23년 87.9%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.

□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그동안 집수리가 필요해도 큰 수리비

가 부담돼 생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저소득 가구

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

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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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’23년 희망의 집수리사업 지원 전후 사진

➔

<도배·장판·싱크대>

➔

<창호>

➔

<창호·환풍기>

➔

<LED 조명등 교체>


